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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조선인민모두위해말하노니”

- ‘독립신문’의창간호논설

손바닥크기의하얀종이위에

검은먹으로독립의횃불을

지피던날

그날, 1896년 4월 7일

그날을잊을수없어모였네

‘사칠구락부’로

춘추필법 필봉(筆鋒)의 칼을

뺐었지

독립신문이포효한날

그날을잊을수없어

그날의감격을잊을수없어

80년뒤뒤늦게나마

우린모였지

·祝詩전문 7면

Bulletin

·출판기념회화보
·대한언론인회30주년특집

Prize

·신문사진인간애상수상작

·신문사진인간애상대상‘필사의구출’→

‘4월 7일’잊지말자고

· 창립30돌을맞아

‘언론인雩南’다시보다 <Japan Inside Out>

출판기념회대성황

가 3월 2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언론계, 종교계·정계·광복
회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
뤘다.                         <관련기사 3면>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위대했다.
대한언론인회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하여 펴
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문저서
<JAPAN INSIDE OUT : 일본, 그 가면의 실체
-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출판기념회

4·19 …
그리고 李承晩!

·이달의 時論
4·19를 맞이하여 이승만 박사를 다시 생
각해 본다.
나는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우리나라 지
도자들의 겉과 속을 통틀어 들여다 볼 기
회가 많았다. 

그럴수록 내가 젊은 시절 타도를 외쳤던
이승만 박사를 재평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만한 지도자를 아직까지 찾아
보지 못했다. <글 =  박 실·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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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님의 후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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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승만박사그는위대했다

·개회기도 이효계 숭실대 총장

·발언순

·출판기념회이모저모

오늘의대한민국을세운그先見之明그政治識見

▲ 국립묘지 이승만 박사묘역에서 본회 회장단이 유족과 함께 책을 봉
정하고 있다. 

▲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의 특송 - 이 박사가 프란체스카여사에게 바
친‘사랑의 노래’아리랑(改詞曲)을 열창하고 있다.

▲ 서울 장로성가단의 피날레 - 서울 장로성가단 중창팀이 선구자와
‘십자가 군병’찬송가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 사회를 맡은 방송인 차인태씨
(전 평북지사). 

▲ 대성황을 이룬 출판기념식장. 로비에서 많은 하객들이 방명록에 서
명하고 있다.

▲ 발간된 책 표지

·인사말씀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회장

·축사 강영훈 전 국무총리

·저서소개 손세일 전 국회의원

·축사 송방용 헌정회 회장 ·축사 정창영 연세대 총장

·축사 원광기 고대 기독교우회 회장 ·축사 유재건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유족인사 이인수 박사 (이승만대통령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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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건국대통령의
애국·독립사상과리더십을
재조명하는뜻은
대한민국정통성과정체성을
바로세우는일입니다

건국후이승만대통령의
전시외교와경제외교,
특히한미방위조약체결등
국난속의국가안보는
이어른이아니고서는…

만일이승만박사가
좌우대립하던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을세우지않았다면
지금우리나라는어떻게됐을까
우리한번생각해봅시다

“그러므로굳세게서서
다시는종의멍에를메지말라”
선친의마지막당부말씀이
오늘이자리에서
책출판과함께되살아나…

건국대통령이박사의위대성을
요즘세대들은너무모릅니다.  
이런때대한언론인회가나서
당대의名著를출간하여
그분을기리는意義는대단합니다

국익을위해미국을활용한
탁월한외교술과용단,  
親美도아니고反美도아닌
이승만대통령의用美를
오늘우리는배워야되겠습니다

이책은저자인이박사가
앞을내다보는통찰력과
국제정치적안목을갖춘
세계정상급정치가였음을
방증하는자료입니다

이박사의탁월한영어구사력이
돋보이는이영문저서는
‘大地’작가펄벅이극찬했듯이
전쟁을예언한‘무서운책’으로
세계를놀라게했습니다

이스라엘민족지도자‘모세’를
세우셨던하나님!!
우리나라에도이승만박사같은
민족의지도자를세워주신
하나님께감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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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日 誌

• 8일 = 30년사 편찬위원회
•13일 = 편집회의
•14일 =‘인간애 상’심사위원회
•22일 = 문화관광부, 정관개정 승인
•26일 = 이승만 박사 저서 출판기념회
•27일 = 자격심사위 (입회승인 8명)
•30일 = 제111차 이사회
•31일 = 제재형 회장 대만 출장, 4일 귀국

(3월)

♤본회내방 (3월 1~30일)

·손님 박동진(전 외부부장관) 조홍규(전 국회의원)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이효계(숭실대 총장)

심경억(언론인)

·2007년도
고두현 고재봉 공대식 김광희 김도진
김세경 김앙섭 김영택 김윤진 김정삼
김정훈 김한영 나필성 노영대 문준철
민정기 박명근 박범진 배병휴 안표순
안현태 유창순 윤익한 이덕주 이두환
이병대 이상원 이선희 이윤수 이재승
이정석 이종식 이종윤 이종전 이태영
이학주 이환의 이현구 임병돈 임학수
임현태 장덕상 장준식 전중열 정덕교
정만호 정범태 정재도 조강환 조관희
조성국 조영중 주효민 지갑종 지연흥
최선록 최영정 호천웅 홍진태 황우권
이웅희 (2011년까지 납부) 

·2006년도
고두현 박진서 유지호 윤익한 이상원
이웅희 이종식 이종전 임병돈 정범태
최영정 홍진태 황우권
이윤수 (05년 포함) 

■ 회비 내신 회우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외국에 나가있는 친구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았다.
새해 인사와 안부를 묻는 통신이었다. 

× × ×
“청명한식에 맞추어 귀국해서 성묘할 생각이야.
한국 날씨, 황사가 분다며?…
바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인데 올해는 어떤가? 4
년인가 5년에 한 번씩 사람이 일으키는 정치 바람
말이야. 북풍(北風), 총풍(銃風), 차떼기 전풍(錢
風)이라던가 하는 바람 말이야. 
인터넷도 열어보는데, 올해에도 북풍이 남쪽으로
불어 온다면서 사실인가? 
<XXX당>이 집권하면 안된다면서?… 궁금하니 설
명 좀 해주게!”

× × ×
다음 날 이 친구에게 회신을 띄웠다. 
“건재하다니 반갑고 고맙네.
역시 올해에도 북풍이 불어요. 꽤 거세게 불 것
같아. 평양에 갔다가 생일상을 받고 희희낙락(喜喜
樂樂)하는 자가 있고, 뒤이어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사람도 평양을 다녀왔어요. 북경까지 들렸대… 개
인자격으로 갔었대요. 뭐… 자기 좀 잘 봐달라고

여기저기 부탁이라도 했는지?… 대통령 만들려는
기초작업이라는 얘기도 돈다네.
올해엔 아예 터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남사당처럼
한 판 벌일지도 몰라요.
선거 때만 되면 모두 잘났다고 날뛰고, 으레 그
버릇이 나타나요. 
그 헤쳐모여 말이야. 철새떼 말일세. 유권자만
바보 꼴이지. 아니면 자업자득인가? 
이번엔 당수가 탈당했구먼… 정략을 깔아 놓았는
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헌법도 바꾸자니까…
또 비슷한 일… 지난 번엔 대업이 대업(大業)을
일으켰다가 그만 잡혀가서 재판 받는 일이 벌어졌
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두 명이나 등장했어요. 출
발이 좀 시시하지만 앞으로 어찌될는지? 
어쨌든 이만 하고, 한식 때 귀국 한다니 그 때
더 이야기 하세.”

× × ×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던가!‘옛 것을 익히고 나
아가서 새 것을 알음’이 아니라 못된 것만 익혀가
고, 더 못되게 되풀이하는 인간이 아직도 있다. 참
으로 한심한 정치판이다.

바람 (風)

溫故知新

이순기
·본회 논설위원
·본회 전 부회장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김병무(金炳武) 회우
38년생. 코리아 헤럴드, 한국
일보 기자·워싱턴 특파원·
외신부장, 세계일보 워싱턴 특
파원·수석논설위원.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 1

동 역삼럭키@ 106-501 ☏ 011-230-0721 

•심의표(沈宜杓) 회우
48년생. KBS 경제부장·사회
부장·부산방송 총국장·해설
위원·남북협력기획국장, KBS
비즈니스(주) 감사 (현)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 현대3차@ 306-1603 ☏ 011-708-4463 

•오봉환(吳奉煥) 회우
43년생. 동아일보 기자, 국민
일보 생활과학부장, 중앙일보
뉴미디어국장, 문화일보 이사
제작국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 4

동 진흥@ 7-101 ☏ 011-769-6171 

•이대영(李大寧) 회우
42년생. 경향신문 편집부
장·국민일보 편집부장·편집
국장대우, 한국신문 윤리위원
회 심의위원·심의실장.
주소 : 서울 강동구 명일동

29-5 삼익그린@608-507 ☏ 019-310-0659

•이화복(李和馥) 회우
43년생. 동아일보 기자·신
동아부 차장·여성동아부장·
편집위원·생활부장·과학부
장, 노동일보 편집국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

로 3가 8-1 동보빌라 5동 305호 ☏ 011-745-3311

•조남조(趙南照) 회우
38년생. 중앙일보 정치부장,
국회의원(11·12대), 산림청
장, 전북지사,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한국성서대 객원교수.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 2

동 롯데 캐슬킹덤@101-403 ☏ 011-251-1112 

•최시중(崔時仲) 회우
37년생. 동양통신기자, 동아
일보 정치부 기자·정치담당
편집위원·정치부장·편집부
국장, 한국갤럽 회장(현)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208 ☏ 011-263-8139

•현소환(玄昭煥) 회우
37년생. 동양통신 기자·워
싱턴 특파원, 연합통신 정치부
장·대표이사 사장 (YTN 겸
임), 뉴스 앤 뉴스 대표(현)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 7

동 아시아선수촌@ 12동 901호 ☏ 011-765-0066

신입회우환영합니다
•가나다 순

새만금 가보셨습니까? 봄 야외수련회를 5월
9일(수) 전북 내장산과 새만금 일원에서 가집
니다. 회우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5월9일 내장산·새만금일원

때 : 5월 9일 (수)

곳 : 내장산과 새만금 방조제

출발 :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앞

신청 : 4월 16~17일(90명·신청순)

사무처 ☏ 02) 2001-7621, 732-4797

알 림

봄야외수련회
본회정관개정문광부허가받아

이혜복상임고문 신우식고문 이정석명예회장추대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1월 24일 본회 21차 정기총
회가 의결한 정관 개정안을 3월 22일자로 허가함에
따라 즉시 법원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제재형 회장은 3월 30일 제11차 이사회 승
인을 거쳐 이날자로 이정석(李貞錫) 직전 회장을‘명
예회장’으로, 신우식(申禹植) 명예회장을‘고문’으
로, 이혜복(李蕙馥)고문을‘상임고문’으로 각각 추대
했다. 또한‘사무국’을‘사무처’로 개칭하고 김건이
(金健二) 상임이사가‘사무총장’직을 겸임토록 발령
했다. 

<화 환>
·김국주 (광복회 회장) ·강
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명
박 (안국포럼 대표·전 서울시
장) ·이환의(전주이씨 종약원
이사장) ·이효계(숭실대 총
장) ·정찬우(재경 경남도민회
장) ·김철운(충효례 실천운동
본부 총재) ·여영동(서울지구
JC특우회 역대회장 친교회장)
·최호철(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화 분>
·박진열(재경 고성 언론인회
회장) ·이화수(한국 JC특우회
회장) ·이창상(서울지구 JC
특우회 회장) ·정의승(<사>한
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 ·
신명식(장신대 리더십 아카데
미 총동문회장) ·신번남(평신
도교육대학원 서평회 회장) ·
남인숙·김경인(한국부인회 회

장) ·이풍수(전주이씨 양녕대
군 17대손) ·남궁청완(고인
라이온스클럽 회장) ·제경오
(동방푸드마스타 대표)

<축 전>
·이명박(전 서울시장) ·정
세균(열린우리당 의장) ·장영
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
석준(국회의원) ·신중식(국회
의원) ·배기선(국회의원) ·
이근식(국회의원) ·이학렬(고
성군수) ·김충용(서울 종로구
청장) ·손인웅(덕수교회 목
사) ·신용하(백범학술원 원
장) ·이건개(법무법인 KCL대
표변호사)

♧출판기념회화환·화분·축전보내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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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이 일어난지 반세기가
가끼워왔다. 대학 3학년 때 서울문리
대 한 모퉁이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
는 데모를 모의했던 그 때 그 시절이
그립다. 데모에 앞장서다 간 꽃다운
학우들의 명복을 빈다. 그후로도 숱
한 젊은 피들이 흘려졌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이 만큼의 민주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런 희생과 노력
의 결과로 이뤄진 대한민국을 부정하
고 통일지상을 내세우면서 좌경으로
흐르는 일부 세태가 염려스럽다. 
4·19를 맞이하여 그 표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을 다시 생각해본다. 대
한언론인회가 이 박사의 영문저서를
이제와서 다시 번역출판하게 된 소이
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정치 일선
에 뛰어들어 우리
나라 지도자들의
면면을, 겉과 속을
통틀어 들여다볼
기회가 적지 않았
다. 그럴수록 내가
젊은시절 타도를
외쳤던 이승만 박
사를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그리고 그만한 지도자를 아직까
지 찾아볼 수 없다는 아쉬움에 빠지
곤 한다. 80이 가까운 고령에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치러온 노령 대통령이
갖게 된 가부장적 권위와 유아독존식
애국심, 그리고 노파심을 이해할 수
도 있게 되었다. 문제는 그 추종세력
들이었다. 이 박사는 4·19의 진상을
알고서‘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말
을 남기고 하야했다. 그리고 그의 옛
동지가 사비를 털어 마련해 준 전세
기를 타고 하와이로 망명, 허술한 노
인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내 프란체스카 역시 검소한 노년기
를 보내고 동작동 국립묘지, 남편 곁
에 묻혀있다. 12년 집권한 문민 대통

령 이승만과 견줄 정도는 못되지만
18년 집권한 군출신 대통령 박정희도
부정축재자라는 큰 스캔들없이 세상
을 떠난 점은 유별나다. 나라가 가난
했던 시절이라 그랬을까. 여기서 우
리는 진정한, 그리고 멋있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공감하게 된다. 다른 점은 다 제처두
고라도 어째서 우리는 재물과 사욕에
서 해방된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만날
수 없었는가. 왜 도덕적으로나 윤리
적으로 깨끗한 리더들을 만들어 낼
수 없었던가. 
민간, 군 출신 할 것 없이 대부분
의 대통령들은 이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크고 작은 부정축재의 속물
적인 추문들로 얼룩져있다 심지어 어
떤 대통령은 자식들, 처남들, 가신들
할 것 없이 깡그리 금전적 이권과 권
력남용에 철창신세를 진 경우도 있
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도덕적으
로 존경할만한 리더-대통령의 출현에
목말라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박사는 재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는

이조 왕정시대 말 상투를 틀고 과거
시험을 본 백면서생이었다. 그러면서
도 미국의 일류 대학에서 학위를 받
은 최초의 한국 사람 중 하나가 되었
다. 그는 김구(金九)처럼 어찌보면
맹목적일 정도의 애국투사는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밝고 국제정치
를 식별하는 안목이 있는 지식이 있
는 책략가였다. 그가 아닌 김구선생
이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이
나라는 어찌되었을까. 누구를 찬양하
고 누구를 폄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냉정히 되씹어 볼 일이다. 김
일성이 스탈린 초상화를 앞세워 북한
에 공산정권을 세웠다면 이승만은 미
군 군용기를 타고 와서 남한정부를
세웠다. 김일성이 무력통일을 시도하

다 실패했다면 이
승만은 북진통일을
고집하며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챙겼
다. 김일성이 박헌
영 등 남노당파,
허가이 등 소련파,
그리고 무정 등 연
안파를 숙청하고
대를 이어 충성하
는 왕국을 아들에

게 물려줬지만 자신이 외독자였던 이
승만은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쓸쓸히
숨졌다. 그러나 이 박사의 남한은 소
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국력신장을
보인 반면 김일성의 북한은 경제력
규모에서 남쪽의 200분의 1로 위축된
채 핵개발에 매달려있다. 
김일성이 유일체제를 굳히는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남겼다면 이승
만은 젊은 시절에 국민계몽용으로 쓴
‘독립정신’과 태평양 전쟁의 발발믈
예고하면서 일본을 고발한 영문‘일
본- 그 가면의 실체’를 남겼다. 무엇
보다도 그는 청렴하면서도 나라를 위
한 고집스런 건국대통령으로 남아있
었으면 한다.

朴 實
·본회이사
·전 국회위원(3선)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李박사가아닌金九선생이

해방정국의주도권을잡았다면

이나라는어찌되었을까?

우리가냉정히되씹어볼일이다

李承晩!그만한지도자또있을까

4·19 세대가본雩南
言論街

SBS 사장에하금열씨

SBS는 3월 9일
이사회를 열어
윤세영(尹世榮·
71) 이사회 회장
을 재선임하고,
신임 사장에 하

금열(河今烈·58·사진) 상임상담
역을 선임했다. 안국정(安國正·
63) 사장은 부회장으로, 김수웅(金
秀雄) 방송지원본부장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신임
하금열 사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
로 고려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1976년 동아방송 기자로 출발,
MBC 기자를 거쳐 1991년 SBS 개
국 멤버로 합류해 정치부장, 보도
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겨레사장에서형수씨

한겨레신문사
는 3월 9일 주주
사원 투표를 실
시해 제15대 대
표이사 후보로
서형수 한겨레신

문 고문(50)을 선출했다. 서 대표
이사 후보는 3월 31일 열리는 주
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대표이
사에 취임하게 된다. 서 대표이사
후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7
년 새신문 창간때 한겨레에 합류
해 기획실장, 판매국장, 뉴미디어
국장, 전무이사, 인터넷한겨레 대
표이사 등을 지냈다.  

신문윤리위위원장에강신욱씨

한국신문윤리
위원회(이사장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는 3월 29
일 제81차 이사
회를 열고 새 위

원장에 강신욱 전 대법관을 인준
했다고 밝혔다. 

時 論時 論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

아파트를짓던회사가

부도가났다면, 계약자는

보호를받을수있을까요?

대한주택보증이
지켜드립니다

국내유일의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서대한민국서민들의내집마련꿈을지켜온대한주택보증-
이제, 더욱새로운보증업무의개발과, 선진주택금융시스템의도입으로

주택금융전문기업으로도약하는대한주택보증- 

대한민국서민들의꿈과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주택건설사들의든든한힘이되겠습니다.

●2005 정부산하기관고객만족도1위(금융수익기관, 2년연속)  ●2006 한국경영대상윤리경영대상수상

주택보증에서금융서비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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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평은본회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좋은정부, 좋은언론
“정부는 좋은 언론을 만들 수 없
다”. 매주 토요일 밤 방송되는 KBS
1TV ‘미디어 포커스’진행자의 프
로그램 말미 코멘트다. 맞는 말이지
만 정부가 생각하는 좋은 언론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언론은 다
를 수도 있다. 정부와 권력이 생각
하는 좋은 언론은 정부정책을 지지
하고 홍보에 적극적인 언론을 말하
는 것일까.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하
는 좋은 언론은 정부의 빗나간 정
책과 행정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공
통된 의사를 반영하는 언론을 지칭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만
한다고 좋은 언론이 아니듯, 좋은
정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않는다.
권력과 언론은 건강한 긴장관계
를 유지해야 서로가 발전한다. 권력
과 언론이 유착하면 권력은 부패하
고 언론은 사이비로 전락한다. 반대
로 정치의 이니셔티브 장악 경쟁으
로 권력과 언론의 대립이 격화되면
국익이 저해되고, 사회발전이 뒷걸
음질치며 국민들이 피곤하다. 불행
하게도 참여정부 4년간은 집권세력
과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과의 처절
한 투쟁사였다. 주도권 쟁탈을 놓고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과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신
문법과 세금사찰로 보수언론의 숨
통을 조이고 보수언론은 대통령 때
리기와 비판을 넘어선 무차별 공격
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제도로는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고 보
수언론은 비판하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비판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  
방송에도‘미디어 포커스’같은 언
론비평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즐겨 시청한다. 그러
나 이 프로는 출범부터 방송·신문
의 올바른 비평을 통한 언론발전보
다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의 비평
아닌 비판으로 시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방송프로의 진단이
나 비평보다는 보수언론, 특히 특정
신문의 보도나 논설과 칼럼을 집중
적으로 성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다. 보수신문들은 재래시
장보다 백화점을, 서민보다는 부유
층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서
울 강북보다는 강남을, 대북 유연성
보다는 강경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 신문시장을 지
배하고 있는 보수언론은 겉으로는
정론을 펴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서

운 상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좌파 중도 노선의 총체적인
실패로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우파
중도 노선으로 기울어지자 이들 보
수 언론들의 기세는 더욱 충천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어차피 전계
층을 대변하지 못할바에는 특정한
계층을 옹호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꾀하려는 의도를 비난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
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KBS가 현정부의 평등·분
배 우선의 진보정책을 지지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논조를 펴는 보수언
론을 배타적으로 비판하는 자세에
있다. KBS 1TV ‘미디어 포커스’의
이런 제작태도는 보수언론의 독선
과 오만만큼이나 위험하며 언론으
로서의 결코 바람직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3월 17일‘미디어 포커스’는 2·
13 선언 이후 극한적인 적대관계에
서 갑자기 밀월관계로 변신한 북한
과 미국과의 접근에서 핵폐기 문제
와 한국 국가이익의 소외, 나아가
한국안보의 위험요소를 지적한 보
수신문, 그 중에서도 특정신문의 보
도를 냉전적 사고라고 매도했다. 보
수 논객의‘남한 핵무기 제조’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실리기도 했지만
이 주장도 일부 단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남한 핵
무기 제조’주장보다 더 위험한 생
각과 주장은 북·미간의 접근이 곧
한반도에 봄이 오고 평화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착각으로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를 훼손하는 행
위이다. 국가 안보는 1%의 위험에
도 대비하는 것이다. 남북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한미동
맹·미군철수 등 해결해야할 문제
가 산적해 있다. 북미간의 접근은
이제 출발이다. 더욱이 북미협상에
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언
급도 없지 않은가. 상황이 이러함에
도 한반도에 봄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앞서서 바람잡는 것은 과연
국가이익에 합당하는 것일까.

可觀신문, 可觀기관
‘옥에 티’없는 신문 정말 볼 수
없는 걸까? 
개헌이다…대통령선거다…2007년
이 숨차다. 노무현대통령“경제 대
통령 여론 높다는데 다음 대통령은
정치 알았으면…”이라는 언급은 대
선개입 노골화란 인상 주기에 흡족
하다. 이런 시국일수록 실수 없는
신문제작은 독자를 가깝게한다. 아
주 작은 지적이지만 강원도민일보
사장 새로 선임된 기사에서 C일보
(2월 28일자)는 새 대표에 김중석
(54·金重石)상무이사 표기에서 괄
호 열고 한자이름 가고 연령을 쓰
는 것이 원칙인데 순서가 바뀌었다.
신문제작이 얼마나 성실해야 하는
지의 깨달음의 한 예이다.
엄기영 MBC뉴스 앵커의 프리랜
서 선언 기사에서도‘나이’를 안 밝
힌 신문만 보면“몇살인데 프리랜
서로 전환하나”하는 궁금증을 남긴
다. 인명기사에‘연령’밝히는 것도
기사작성의 기본이 아닐까. 북한에
쌀 40만t, 비료 30만t 지원 합의도
이면합의설 등 석연치않다. 남북장
관급회담 당사자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 자신도“합의했다? 안했다? 북
측이 요구했다”등 아무튼 시원스
럽지 않다. 필연성 뛰어넘어 의도성

이 숨어있어보인다.
조선일보 인사란이 가벼운 충격
을 준다. ‘인민일보 한국대표처’인
사를 게재. 외국언론사 인사내용 게
재는 없었던 일이다. 깊이 헤아려야
할 충격도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
리와 이재정 통일부장관 평양방문
하면서 김정일 북한 노동당총비서
겸 국방위원장 면담도 못하고 돌아
왔다. 전 총리에 현역 통일부장관의
모양새가 어줍지 않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2005년 5월 평양방문
때 김정일 면담> 더욱이 이해찬 전
총리의 3박4일(3월 7일 방북) 평양
나들이는 남북정상회담 길 닦기 아
닌가란 뒷설에 정작 청와대“몰랐
다”는 좀 웃기는 토픽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현재 대통령의 정무특보
다. “청와대와 협의없었다”도 어색
하기는 매 한가지다. 한 두 신문 제
외하고 문제제기도 없이 묵묵한 것
더 더욱 헷갈리게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평양 평창 동계올림픽제의
너무 정치적이다. 사견이라 감안해
도 오히려 산통만 깨기 쉽다. DJ(김
대중 전대통령)의 숙이지 않는 내
외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간여도
지금쯤엔 깊이 생각해야한다. 지나
친 개입은 오판을 유도할 수도 있

기 때문. 속셈은 하나다. DJ차남 홍
업씨 출마설 관련 박근혜 전 대표
와 빅딜설도 있다. 산업은행 총재
하루임금 195만원(연봉-일당환산).
대졸신입사원 월급보다 많다.
3월 13일자 C일보 3사설이 눈 흘
긴다. ‘김대중 대통령의 최근모습’
‘李 전 총리 입은‘사견 발표용’인
가’‘판매는 가로막고 광고는 물먹이
고’.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구독관련
불편위법수기 공모 입상자 발표 내
용이 가관이다. 최우수상 제목‘가
정 배달신문은 안보기로 했다’장려
상‘마약같은 신문에 마음의 눈도
멀어’공정위는 과연 언론자유가 있
는 나라의 정부기관인가. 통계청의
한통계가 꽤 읽힌다. 내집보다‘내
車’소유다. 전세살면서 56%가 내차
를 굴리며 월세사는 38%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4컷만화‘나대로 선생’
이홍우 작 8330회가 몇번인가 계속
반추케해 눈길끌었다. 첫커트→경선
룰 협상·2커트→李대로 가자·朴
박 우기지마·3커트→ 0 뗄수도·4
커트→재집권 확률 1%에서 계속 상
승.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부드럽
게’남북정상회담 반대 않겠다는
진솔한 뜻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탈당파장 어디까지 갈지 예측 어렵
다. 메이저신문의 탈당둘러싼 노무
현대통령 멘트와 손학규 전 지사
멘트의 신문제목 시각차. C일보 △
노대통령→경선불리해 탈당…정치
인 자격없어 △손학규 전지사→내
가 말하는 무능한 진보 노대통령 D
일보 △노대통령 → 보따리 장사같
이 정치하면 되나 △손학규 전 지
사 →노대통령은 무능한 진보의 대
표. 직장인 2명 중 1명‘나는 불행’,
행복하다는 9.8% 불과. 모두 우리의
‘불행’이다. 명계남 노사모 전 대표
는“조선일보 날려버릴 테러리스트
되고 싶다”고 했다. 국세청은 조선
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조
치하기도 했다. 우리주변에 독자 염
장 지르는 신문과 국민은 없는
가.

공정위가공모한불공정한입상手記

‘가정배달신문은안보기로했다’??

참여정부4년은보수언론과의鬪爭史

‘무엇이올바른비판’인지생각해볼때

金 鍾 憲

·본회 논설위원
·신문평론가

金 和

·본회 논설위원
·방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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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 많은 초기 회우들이 세상
을 떠났습니다. 되돌아 보면 대한언론
인회는 매일신보(每日申報) 동기인 고
흥상(高興相·전 본회 고문·故人)형이
점심 식사 중에 우연히 우리 퇴직언론
인친목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것
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사통신 김희종
(金喜鍾)사장이 준비금으로 30만원을
선뜻 내놔 용기를 얻어 오소백(吳蘇白)
형과 내가 적극 나서 발기하게 된 것입
니다.”
30주년을 맞는 대한언론인회의 창립
산파역 김진섭(金鎭燮·88) 원로회우는
“이처럼 대한언론인회가 순수한 친목모
임으로 출발했는데 당시 정치적으로 민
감한 시절이라 중앙정보부에서 견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회상한다. 
그러니까 대한언론인회 태동은 197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론인 단체
창설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언론계 양대 산맥의‘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홍박(洪鍾仁·전 조선일보 주
필)과 나절로(禹昇奎·전 동아일보 편

집국장) 선생을 만나 도움을 청하여 출
범하게 된다. 명칭은 독립신문의 정신
과 맥을 같이하여 언론의 기상을 살린
다는 취지로‘4·7구락부’로 정하고 초
대회장에 성재(誠齋 李寬求·전 경향신
문 주필) 선생을 추대했다. 사무국장에
는 김문용(金汶龍·전 대한일보 편집국
장)씨를 선임했다. 그리고 신문회관 방
한쪽 사무실을 빌려 그 해 4월 25일에

발족했다.
재무 책임을 맡은 김 회우는 회 운영
기금을 모았다. 합동통신, 조선일보, 동
아일보 KBS, 서울신문 등 언론사 사장
등이 금일봉씩 희사해 십시일반 종잣돈
이 쌓였다. 그렇게 모은 돈이 1,610만
원. 당시로는 적지 않은 돈이다. 또‘사
설집’‘뉴스의 초점’등 책을 펴내 기
금에 보탰다.  
김 회우는“그 돈을 갖고 우선 우리
가 나이 들었지만 회춘(回春)하자는 뜻
에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 7순 고
희잔치를 베풀었다”며 그때는 선물로
회중시계를 미8군에서 사가지고 주었다
고 한다. 그리고 입원한 회우들의 의료
비도 초기부터 지원 했다고 회고했다.
30여명 남짓 모여‘구락부’로 출범했
던 대한언론인회. 이제 눈사람처럼 늘
어나 500여명의‘그룹’이 되어 명실공
히 대한민국의 언론인회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대한언론
인회는 성경 말씀처럼 비록 시작은 미
약했으나 해가 갈수록 창대하게 발전
하고 있다. 

대한언론인회는 올해 4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밖으로는 민족적 자주민주사
상을 고취시켰던‘독립신문’의
높은 뜻을 되새겨 후진에게 일깨
워주고, 안으로는 회원 간에 친
목과 연구를 위해”
대한언론인회는 모체인‘4·7
구락부’라는 이름으로 1977년 4
월 25일 창립했다. 
본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언론인회 30년사’를 연내
발간하며, 기념출판으로 대한민
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
문저서 <JAPAN INSIDE OUT- 일
본, 그 가면의 실체>를 지난달에
펴냈다. 
한편 본회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4월 25일 조촐하게 갖기
로 했다.                           

‘독립신문’
그뜻을기리며…

대한언론인회30주년

4월25일창립기념일

Since 1977 이달의
회 우

대한언론인회창설산파역金鎭燮원로회우

“언론사사장들이십시일반도와줬습니다”

손바닥크기의하얀종이위에
검은먹으로독립의횃불을지피던날
그날, 1896년 4월 7일
그날을잊을수없어모였네
‘사칠구락부’로
우리선배님들은피의맹약(盟約)으로
춘추필법필봉(筆鋒)의칼을뺐었지

독립신문이포효한날
그날을잊을수없어
그날의감격을잊을수없어
80년뒤뒤늦게나마우린모였지
다시는나라를잃지말자고
다시는언론을잃지말자고
다시는눈과귀, 우리의목소리를잃지말자고

다짐했지.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기라성같은선배들을마음속사당에모시고
향을지핀지어언 30년
독립신문이발행된지 110년
우린다시옷깃을여미고
어려울때목숨을걸었던선배님들을생각하고
이제‘대한언론인회’30년사를쓰려합니다.

나라가어려울땐언제나성명을발표하고
나라가 길을 잃었을 땐 언제나 길잡이가 된 지난
세월
나라를잃고독립운동을하는것보다
나라를잃지않고독립을지키는것이더중요하다

는것을
우린‘독립언론’‘언론독립’을통해외쳤습니다.  
선배님들은불귀가되었지만후배들은새싹이되어
이제 500여명의대가족이되었습니다. 

서울의중심, 프레스센터에둥지를틀고
선후배간에상을주고상을받으면서
선후배 간에 고언과 질책을 주고 받으면서 지킴이
가되고있습니다.   
권력이언론을옥죄려할땐분연히일어섰고
언론이 사분오열에 빠질 땐 스스로 경고하면서 지
킴이가되고있습니다.
언론이살아야민주주의도살고나라도강해진다는
것을다짐합니다.
30년사를쓰면서앞으로 3천, 3만년을걱정합니다.

‘‘44월월77일일’’의의횃횃불불을을잊잊지지말말자자고고
-대한언론인회30년회고-

박정진
·본회 회우
·시인
·전 세계일보 문화부장

祝 詩

▲ 대한언론인회 창립 당시를 회고하는
김진섭 원로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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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필사의 구출’서재훈 기자 (뉴시스통신 사진영상국)

•금 상 :‘하늘나라 아빠에게 경례’조용철 기자 (중앙일보 사진부)

•금 상 :‘홀로 걸을 수만 있다면’이채근 기자 (매일신문 사진부)

•편집상 : 대상 수상작품 편집-  이정화 부장대우 (중앙일보 편집부)

대한언론인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朴容允·한국신문사진동우회 회장)는

2007년도 신문사진‘인간애상’대상 및 금상, 편

집상 등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大 賞

‘‘필필사사의의 구구출출’’←←

물 불 가리지 않고 위험한 사고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출하는 소방관
들! 해마다 평균 6명이 순직한다고 한다. 애달픈 이야기다. 이 사진의 대상
수상은 살신성인의 소방관들에게 바치는 헌정의 뜻이 담겨있다. 
사진기자 역시 사명감과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불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현장을 조명, ‘거룩한 인간애’를 클로즈업하여 시선을 끌었다. 

♡ 대상 수상자 소감
미친듯이 셔터를 눌러대고 나서 뒤로 빠져 데이터를 확인한 후 바로 데스
크로 전화를 드리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래서 나온 사진이다.
어떨결에 나온 사진이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이 사진을 보고 아직은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라고…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고 하니… 그 말 한마
디에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고생이 사그라지는 걸 느낀다.

서 재 훈 (뉴시스 통신)  

♥ 심사 촌평
‘순간의 선택, 영원한 기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
바로 보도사진의 세 요건이다. 그 중에서 특히 인간에 대한 애정에 포커스
를 맞춘 신문사진을‘인간애상’으로 뽑았다. 출품작 중에서 소재와 셔터찬
스, 카메라 앵글, 포지션 배경처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약간 욕심을 낸다면 소재의 신선감이 좀 떨어진다. 앵글 역시 상투성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하며 축하드린다.

“일그러

<한국인으로

“지난 세월 뭐가 그리 바빴는지… 옹골
하고 허겁지겁 살다가 칠순이 돼서야 뿌
이치 속에는 100% 좋기만 하고 100% 나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여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온 호영진
사장) 회우가 최근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찰력 있게 바라보고 용기 있게 지적한
것 - 평생 언론인이 지켜본 대한민국 사
냈다.
호 회우는 이 책에서 격동과 성장, 시대
이 달려온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을 수필을 쓰듯 담담하게, 때론 쓴 소리를
우리 주변의 몰상식과 비윤리, 이를테
사회와 불친절한 국민성, 이치를 따지지

30년현장

<모든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김영사)는
보를 시작으로 30여년간 언론현장을 누벼온
(金勝雄) 회우의 자전 에세이. ‘서울 회억, 
1984’라는 부제로 알 수 있듯이 빛바랜 서울
은 날 추억과 이야기들을 복원해 놓았다. 
1961년 대학에 입학하며 이 시절 청춘의
보냈던 김 회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되는
간들이 안타깝다. 그래서‘인간적이고 싶었으
치적일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날’1961년부터
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 
책에는 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나 공감할 만한 다양한 삶의 풍경들이 담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
시고 밤새 정치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던
절, 수줍은 작은 만남마저도 설익은 첫사랑의
처음 사회에 나섰을 때의 가슴 벅찬 느낌, 
치기어리던 청년시절의 만용까지 동시대에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
을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 책은 그가 대학시절에 만났던 명물들
테면 신중식(현 국회의원), 윤국병(전 한국일
장), 홍사덕(전 국회의원)씨 등과 얽히고설키
피소드 때문에 유쾌하게 읽힌다.
책의 후반부는 평생 기자로서 인생을 살
회우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 또

<모든사라진것

★ 金 賞

‘‘하하늘늘나나라라 아아빠빠에에게게 경경례례’’←←
어린이날 축하비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
로 순직한 공군조종사 영결식장의 어린 유
자녀 모습. 마지막 길 떠나는 아빠영정에
“충성”외치며 경례하는 천진난만한 네살배
기 아들과 상심에 젖은 부인이 가엾은 대조
를 보여준다. 

‘‘홀홀로로 걸걸을을 수수만만 있있다다면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린 장애소녀가
팔다리 움직이기, 걷기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막노동하는 아
버지와 뒷바라지 하는 할머니가 옆에서 안
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딸이 얼른 나아서 홀
로 걷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다. 

同病相憐심정으로

눈물이 났다. 
누구보다 그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기자 또한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당시 초등
2년)을 잃었던 것이다. 
어느새 내 자신은 영정 속 김도현 소령이 되었고 김 소령의
아이들은 2년전 하늘나라로 먼저 간 제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기자보다 큰 사랑의 눈으로 김 소령의 두 아들
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조 용 철 (중앙일보 기자)

뛰면서놀나이인데

한창 또래들과 재잘거리며 뛰어놀아야 하는데…
지현이의 가족 사연에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내 마음속
한가운데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매일신문이 3년째 펼치고 있는 연재물‘이웃사랑’은 지역
주민과 나눔의 정을 펼치는 시리즈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안
해 보이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만날
때면 사진기자로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나의 존재가 부끄
러워진다.

이 채 근 (매일신문 기자)

♡ 금상 수상자 소감

▲ 동숭동의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이제 그곳
은날의‘마로니에 향기’는 사라지고 빛바랜
만이 남아있다.

’07 신문사진‘인간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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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사회용기있게고치자”한국인에쓴소리

<한국인으로산다는것>  扈英珍지음 에 만연한 이기주의 등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1994년‘감투공화국'을 펴낸 뒤“지난 10년간 지켜보니 감
투지상주의 가치관의 부작용 못지않게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
를 막는 결정적인 병인은‘뇌물주고받기'란 결론에 이르게 됐다"
며 봉투로 얼룩진 사회를 지적했다.  
이 사회의 비합리, 부조리는 어디‘감투’와‘봉투’선호 뿐인가.
시민의 자랑거리 지하철 안 표지판의 무성의하고 비상식적인 오
기(誤記), 한글 철자를 둘러싸고 칠락팔락하는 학자들의 아집, 방
송 언론 학계 등 사회 구석구석에 배정된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하
지 않는데서 오는 비능률 등 우리주변에서 일어난‘작으나 큰 문
제’들을 꼬집었다.
이밖에 이러저러한 인연과 이유로 해서 만난 당대 인물들을 이
시점에서 나름의 시각으로 조명한 글도 실려 눈길을 끈다.
저자 호 회우는“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
을 넘어 운명"이라며“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희망 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강조한다.

리 바빴는지… 옹골찬 인생관 하나 세우지 못
칠순이 돼서야 뿌리내린 생각은 모든 사물과
기만 하고 100% 나쁘기만 한 것은 존재하지

으로 살아온 호영진(扈英珍·전 한국경제신문
리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
용기 있게 지적한 수상록 <한국인으로 산다는
지켜본 대한민국 사회>(한국경제신문 간)를 펴

격동과 성장,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쉴새 없
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일그러진 문제점들
게, 때론 쓴 소리를 담아냈다.
과 비윤리, 이를테면‘봉투’로 얼룩진 공무원
성, 이치를 따지지 않는 적당주의, 사회 곳곳

현장기자가쓴‘1961~84년서울’

위하여>(김영사)는 한국일
언론현장을 누벼온 김승웅
세이. ‘서울 회억, 1961∼
있듯이 빛바랜 서울의 젊
복원해 놓았다. 
이 시절 청춘의 시간을
단순하게 기억되는 이 시
‘인간적이고 싶었으나 정
은 날’1961년부터 1984년
는 서울의 모습, 인간의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
삶의 풍경들이 담겨있다.
구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
대해 이야기하던 학창시
도 설익은 첫사랑의 추억,
가슴 벅찬 느낌, 아직은
만용까지 동시대에 비슷한
이라면 누구나 겪어 보았

에 만났던 명물들, 이를
, 윤국병(전 한국일보 사
씨 등과 얽히고설키는 에
읽힌다.
자로서 인생을 살아온 김
볼 수 있는 부분. 또한 이

시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볼 수 있는 부분
이기도 하다.
1969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이후 한국일보 파리특
파원, 시사저널 편집국장, 문화일보 주미특파원 등
언론계에서만 30년 이상 잔뼈가 굵어온 김 회우의
현장 경험들이 책 속에 녹아있다. 
전국의 인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던 한국일보 편
집국 풍경은 그리움의 또 한자락이다. 화요일 아침
이면 기자들을 모아놓고 사자후를 토하던 장기영.
그 사주에게 친구 만나 술 한 잔 살 돈이 없다며
월급을 올려달라고 배짱을 부리던 저자의 좌충우돌

과‘지금도 깨어보면 중학동 술집’이라는 너스레엔
그 시절의 향수와 웃음이 절로 묻어난다.
하지만 의기양양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어엿
한 출입기자가 된 김포공항 시절, 사사건건 기사를
검열하는 중앙정보부의 간섭에 저자는 무정부주의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군화의 폭력과 억압 앞에서 수없이 무릎 꿇어야
했던 시간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며 기자협회에
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
고, 이 일로 동료들이 옥살이를 치른 일은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회고한다.
독재시절 저항과 굴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문사
풍경, 암울한 시대상황 그리고 빈민운동가이자 정
치가였던 고(故) 제정구 의원에 대한 기억 등 흑백
사진 같은 장면들이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개인의 회고에 그치지 않고 당
대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 문화 코드 등을 건드리
며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집단추억으로 재구성
했다는 게 이 책의 빛나는 부분이다. 특히 인물과
장면에 대한 묘사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어떻
게 수십년이 지난 일들을 그처럼 명확하게 기억하
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책을 내면서 김 회우는 당대를 같이 살아온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한 짧은 글을 함께 실음으로써 내
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책장 사이사이에 실
린‘글 속의 글’은 가벼운 댓글이 아닌 지인들의
따뜻한 공감으로 채워졌다. 조세형 김성우 한승주
등 우리 주변의 여러 인물들의 에피소드도 만날 수
있다.

모든사라진것들을위하여>  金勝雄지음

교 문리대. 이제 그곳엔 젊
는 사라지고 빛바랜 추억

▲ 저자(왼쪽 두번째)가 기자로 입문한 한국일보
편집국 풍경. 편집국장이었던 조세형씨와 소설
가 김훈씨(당시 문화부 기자)의 얼굴이 보인다.

▲ 이원홍 편집국장(앉은이)이 김성우 국차장, 김창
열 사회부장(고인), 유영종 편집부장, 권혁승 경제
부장, 조순환 외신부장(고인) 등과의 데스크회의. 

A man who is not sure if sex is work or
play asks a priest for his opinion．
The priest says after consulting the Bible,
“Sex is work and is not permitted on the
Sabbath." 
The man thinks, “What does a priest know
about sex?"
So he goes to a minister, a married man,
for the answer．
He receives the same reply．
Not pleased with the reply he seeks the
opinion of a rabbi．
The rabbi states, “Sex is definitely play." 
The man replies, “How can you be so sure
when many others tell me sex is work?" 
The rabbi speaks softly,“If it were work，
my wife would have the maid do it."

섹스가 노동인지 놀이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신부에게 의견을 물었다．
신부는 성경을 뒤지더니“섹스는 노동이
므로 안식일에는 삼가야 합니다"라고 했
다．
“신부가 어디 섹스가 뭔지 알기나 할라
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한 목사를 찾아가 답을 구했
다．
똑 같은 대답이었다．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라비
를 찾아가서 의견을 구했다．
“섹스는 확실히 놀이입니다"라고 라비는
단언하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섹스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는 거죠?" 
라비는 나직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노동이라면 우리 집사람이 가정부
더러 그걸 하게 할 것 아닙니까."

섹스 vs 노동

재미마당
一笑一少

一怒一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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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했다. 미군 분류로는 VC-S(Viet Cong-sympathizer)
가 30%라 했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 아무런 위험도 안
느끼고 비둘기부대 현지 취재를 무사히 마치고 사이
공에 돌아왔다. 그리고 비둘기부대 안착의 기사다운
기사를 송고 할수 있었다. 생생한 장병 모습을 사진으
로 보여주니 그야말로 좋은 르포 기사였다. 
며칠이 지난후 예상치 않게 필자가 보낸 기사가 서

울에서 크게 파문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사이
공에 전해졌다. 주월 한국 대사가 비둘기 부대
방문을 미국 대사 미군 사령관도 빨리 다녀왔
는데 골프 예정으로 현지에 안 갔다는 몇 줄
안 되는 기사를 신문이 실은 모양이다. 
다른 하나는 비둘기 부대가 첫 공사로 목조
건물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장교 식당’이
었다는 대목이다. 이 기사로 청와대, 합참 본
부가 발칵 뒤집혀 월남 주재 대사는 30여페이
지의 전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기사 몇 줄
때문에 나는 대사관과‘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으며 후문에는 비둘기 부대원들도 합참으
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대사관 측 얘기로는 화가 난 비둘기부대 장교
가 나를 찾아 사이공에 나왔다고 한다. 나는 별
일없이비둘기부대본진과함께도착한새특파
원에게 인계하고 서울 본사로 무사 귀국했다. 나
중에 맹호부대 시절에는 반군(反軍) 기사를 쓴
한국특파원 2명이보안대장병에게테러를당했
고 어느 기자는 서울로 강제 소환된 일도 있었
다. 군사 정권 아래 본국에서나 외국에서나 군은

주먹을휘둘렀던시절이다. 
이 같은 한국 대사관과 한
국군의‘기자 대접’과는 달
리 월남 주재 미군 사령부
(MACV)는 기자를 융숭하게
대했다. 사령부에 등록된 기
자는 미국 사람이건 외국 기
자건 같은 처우다. 

# “살아서돌아가자”던美軍은끝내…

나는 미군이 내준 대형 헬기 h-21(일명-바나나 보
트)을 혼자 타고 미국 육군 비밀 기지를 취재 할수 있
었다. 한국 기자를‘동맹국’기자로 특별대우를 했다.
기지에 별도로 도착한 기자단 그룹엔 일본 등 외국기
자도 있었는데 한국서 온 나만이 미군 특수 부대(일명
그린 베레) 미군만의 지하 벙커에서 잠을 잤다. 다른
외국 기자는 지상의 천막에서 잠 잔 모양이다. 나에게
는 상사 1명이 취재협조원으로 배속 되었다. 다음날
새벽 4시 수색 작전 개시 직전, 그는 나에게 카빈 m-2
1정과 탄약 200발이 든‘탄띠’를 내밀며 필요하면 쓰
라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내용은 이렇다.
그 곳은 캄보디아 국경과 이웃한 타이닝 지구 수이
다진지 주변이 공산 월맹군의 남하 루트 길목이다. 미
군 그린 부대 11명이 300명의 현지 월남인 민병을 모
집해 작전 중인 위험도로 따져‘C-지구’. 베트콩에 둘
러싸인 고도(孤島)였다.
그날 작전은 그린 부대원 3개월 월남 근무 마지막
작전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당신도,
나도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민병대 한 놈 믿을 놈 없
다. 베트콩이 끼어 있지 않다고 장담도 못한다.”

<13면에 계속>

월남 전쟁 초기였나보다. 41년 전이다. 8년 5개월을
끌었던 미국의 월남전쟁은 1973년 종결되었다. 수만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다. 한국군도 수천의 희생자를 낸
긴 전쟁이었다. 나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이던 1965년
2월 월남에 특파되었다. 월남전쟁 2년차였다.
한국 정부는 우선 비전투 부대인 건설 공병단 비둘
기 부대 파견을 결정하고 그 선발대를 파견해 선박 편

으로 동지나해를 항해 중이었던 때였다. 
필자는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이
웅희 부장을 도와 데스크 일을 맡고 있었는
데 어느 날 갑자기 월남에 가라는 명령이 떨
어진다. 
월남에 상주 특파원으로 서울서 보낸 白光
男 기자가 현지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임 상주 특파원은 방콕서 열린 아시아경기
대회에 지원 차 투입되어 동아일보의 월남취
재망에 공백이 생기는 예상치않는 사태가 일
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나라 형편으로 신문사의 외환 사용은
전체 언론사에 배정된 얼마 안 되는 외환 쿼터
를 쪼개 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모친은공항서“무사귀국”기도

필자의 해외 특파를 알리는 사고(社告)가 이
런 외환 사용의 어려운 문제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순직한 白기자의 운구 협의차’였다. 
아무튼 나는 번갯불에 뭐하듯 여권, 비자 그
리고 외환을 손에 쥐고 항공
기에 올랐다. 
공항에는 전지(戰地)로 가
는 나를 위해 많은 회사 동
료들이 전송했고 나의 모친
도 공항 식당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 자리서 기도를 올
리며 아들의 무사 귀국을 빌
었다. 
홍콩을 경유, 일박 후 다음 날 홍콩의 카이탁 공항
의 사이공 행 카운터에 갔더니 출발이 늦어진다고 한
다. 이유는 월남에서 오늘 아침 쿠데타가 일어났다
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항공기는
다음 날에 떠났으며 경계 삼엄한 사이공 공항에 내리
면서 40일 간의 월남 종군 특파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탄산누트 공항에서 대사관으로 직행해 무관
이태영 대령으로부터 쿠데타 상황을 대충 파악했다.
칸 장군을 실각시킨 쿠데타였고 쿠데타는‘무혈’이라
는 것이었다. 시내 곳곳에 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바리케이드로 통행이 통제되어 있었다. 시내
스케치 취재를 마치고‘제1보’를 타전하기 위해 국제
전신전화국에 당도하니 계엄군이 점거한 가운데 국제
전신국이‘폐쇄’되어 버렸다. 난감한 노릇이었다. 
다른 외국 특파원들은 발길을 돌리면서 자기 나라
대사관의 통신망을 이용, 송고한다고 자기 대사관으로
달려들 갔다. 나는 한국 대사관에 갔다. 사정을 설명
했으나 한마디로‘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그 이유는
일리가 있었다. 이보다 앞선 몇해 전, 고 딘 디엠 대통
령 시절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 그 소식을 한국 대사
관이 서울 정부에 보낸 보고가 신문에 알려져 모든 외
신의 사이공 쿠데타 뉴스가‘서울 발신’으로 세계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의 항의를
받았으며 난처했다고 한다. 이것이 거절 이유였다.
어쨌든 사이공 도착 첫 보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
는데 국제전신국은 며칠 뒤 재개되었다. 
한편 비둘기 부대 선발대는 예정대로 도착해 사이
공 부두에서 성대한 베트남 정부의 환영식이 있었다.

‘단군이래 첫 해외 파병’이 기자의 눈 앞에서 실현 되
는 역사적 순간 이었다. 부대원들은 행사 후 GMC 트
럭에 분승, 주둔지 디안으로 출발했다. 기자의 동행은
안전 문제 때문에 허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둔지 방
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사가 방문 할
때 동행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혼자라도 가고 싶은
데 대사관은 한사코 베트콩 지역이라 대단히 위험 하
다며 독자 행동을 막무가내로 말린다. 그러는 사이 며
칠이 쉽게 흘렀는데 테일러 미국 대사 웨스트모어랜
드 주월 지원군 사령관이 헬기 편으로 현지를 다녀왔
다는 소식이었다. 

# 부대주둔지는생각보다평온

“우리 대사는 무엇 하는가?”기자로서‘의분’을 느
끼며‘대사는 도대체 언제 우리 부대원을 찾아가는지
를 따지기 위해 대사관을 찾은 어느 날 대사관 총무
과장 책상 위에‘대사님 주간 일정’이란 문서가 보였
다. 주말에 골프 예정이 적혀 있었다. 
부지하세월 같은 대사 동행을 포기 하고 기자끼리
일반 택시편으로 비둘기 부대 방문을 실현했다. 대사
관 측이 위험하다던 사이공 북방 20km의 주둔지‘디
안’으로 가는 길은 그저 평온하기만 했다. 하기는 월
남은 카토락 불교 지도자의 연이은 데모로 시이공은

나의
취재
備忘錄

나의
취재
備忘錄

李貞錫

첫파병‘비둘기부대’…목숨건정글르포

베트남전쟁從軍의추억
(上)

▲ 이정석 특파원(필자) 종군기를 특집
으로 다룬 65년 3월 18일자 동아일보.
◀ 웨스트 모어랜드 주월미군사령관과
회견하는 필자(오른쪽).

·본회 명예회장
·전 KBS 기획조정실장
·전 동아일보 방송뉴스부장

‘‘동동맹맹국국기기자자’’환환대대……美美軍軍들들취취재재편편의의
義義憤憤느느껴껴쓴쓴‘‘大大使使골골프프기기사사’’파파문문일일기기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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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한마디

또또DDJJ인인가가??  묻묻고고싶싶다다

호남인들에게 묻고 싶다. 또 DJ인가? 호
남인들은 지역적으로 이미 정치적 승자의
위치에 있음을 자각해야한다. 찍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두번이나 정권을 세웠
는데도 계속 DJ를‘불멸의 지도자’로 바
라보는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 피해자 입
장에서만 한국 정치를 바라본다면 호남은
우스갯거리의 정치적 고도(孤島)가 될 수
밖에 없다. DJ에 대한 호남인들의 끝없는
과잉 배려와 신격화에 대해 호남인 스스
로 따져 물어야 한다. DJ에 대한 말못할
부채감 때문에 97%의 몰표를 주어 대통
령을 만들어 주고, 노무현에게 95%를 찍
어 정권을 만들어주고, 아들이 국회의원
을 세번이나 하게 했는데도 또 둘째아들
까지 국회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당신은 인내할 수 없다고 격렬히
저항해야 한다. 호남인들부터 DJ에 대한
인내의 한계를 깨야한다. 호남인들이 먼
저 들불처럼 일어나 DJ를 향해 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신은 둘째아들까지 국회
의원을 시키려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이
상‘불멸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윤 창 중 (논설위원)
•문화일보 3월 26일‘時 論’에서

‘‘중중도도’’간간판판달달고고나나서서는는좌좌파파

바햐흐로‘중도(中道)’의 전성시대다.
곳곳에서 중도가 넘쳐난다. 대통령 선거
를 앞둔 정치권과 사회운동 세력은 물론,
이른바‘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인 사회에도 중도는 상한가
(上限價)를 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지난 10년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좌파에
서 두드러진다. 
이들의 중도론은 자본주의와 대한민국
을 부정적으로 보던 좌파 지식인들이 현
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해준
다. 대한민국의 발전과‘정통성’을 인정하
고 북한 인권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며, ‘선
진화’와‘통합’을 미래 방향으로 설정하
는 점에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곰곰 따져보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엄밀히 말해 좌와
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중도’는 있을
수 없다. 중도는 결국 사상적 기반이 어디
냐에 따라 중도좌(中道左) 아니면 중도우
(中道右)다. 중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럴듯한 형용사를 붙이는 중도론은
수사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념
이나 정책으로 존립하기는 어렵다. 
좌파 중도론자들은 이념과 정책이 무엇
인지, 그것이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입장
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북한 관
계에 대한 인식차이 해소도‘어물어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선 민 (논설위원)
•조선일보 3월 15일‘태평로’에서

‘언론외길半世紀’하직

지나고 보니 벌써 반세기다.
나는 지난 3월 15일 반세기에서
1년이 모자라는 49년의 언론 외
길에서 걸음을 멈췄다. 동료나
지인들을 만나면 아직도 언론현
역에서 뛰고 있느냐고 묻는 일
이 있었지만 언론계는 나의‘철
밥통’이었다. 그런 언론계를 막
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벅차오르
는 감회를 억누를 수가 없다.
요즘같은‘사오정’시대(45세
정년)에 75세까지 현역에서 활동
했으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며
욕심을 내겠는가. 보람을 느끼며
후회 없는 언론의 길을 걸어왔
기에 이제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아 홀가분한 기분도 든다. 
뒤돌아보면 나는 1958년에 언
론계에 뛰어들어 대한통신, 국제
신보(부산), 부산일보사에서 22
년간 기자로 활동했다. 1980년엔
MBC문화방송으로 옮겨 26년간
방송인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이처럼 49년 언론의 외길을 걸
어오면서 몇가지 나름의 기록을
세웠다고 자부한다.
첫째는 언론사 사장(CEO)을
18년 동안 지낸 것이다. 강릉
MBC, 한국케이블TV, 구로방송,
강원민방에서다. 
둘째는 통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고루 경험한 것이다.
즉 대한통신, 국제신보, 부산일
보, MBC, 구로케이블TV, 강원민
방 등을 거쳤다.
셋째는 아무런 재력없이 맨주

먹으로 구로케이블TV와 강원민
방을 창업한 것이다.
넷째는 오너가 아니면서 75세
까지 현역에서 활동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언론의 길을 걸어오면서
보람과 시련이 있었다. 보람이라
면 우선 한국기자협회장(10대,
17대)을 두 번 연임하면서 나름
대로 언론자유수호, 권익옹호,
자질향상,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일이다. 그리고 1994년

우리나라에 케이블TV가 도입되
면서 서울 구로구에서 케이블TV
를 창업한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그곳에서 6년간 사장과 케이블
TV협회 감사를 지내면서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그 노하우로
1999년에는 2년여 동안의 우여
곡절 끝에 강원민방을 창업하여
2001년 12월 15일 첫 전파를 쏘
아 올렸다.
또한 1974년 3월 평양에서 개
최된 5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지
방지 기자로선 처음 취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반면에 시련은 강원도민의 열
화 같은 성원속에 강원민방의
개국을 맞이했으나 지배주주의
차명주식 문제로 방송국허가 과
정에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까지 이르렀던 일이다. 다행히
슬기롭게 위기를 넘겨 재허가를
얻어내 시련 속에서도 보람을
느꼈다. 
이제 언론계를 떠나면서 박목
월 시인의‘난(蘭)’이란 시구가
떠오른다. 어쩌면 내마음 같다.

‘이쯤에서 그만 하직하고 싶
다.
좀 여유가 있는 지금,
양손을 들고
나머지 허락받은 것은 돌려보
냈으면
여유있는 하직은
얼마나 아름다우랴…’

올 대선에선 언론인 출신 책사들의 활약이 유난
히 돋보인다.
한나라당과 범여권 대선후보를 통틀어 외곽 지
원조직을 빼고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몸담고 있는
언론인만 합쳐도 10여명에 이른다.
언론계에선‘역사 만들기에 언론인도 적극 동참
해야 한다’는 찬성론 못지않게 사회의 목탁을 자
처하는 언론인이 권력을 좇는 해바라기가 돼서야
되겠느냐’는 비판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선캠프인 안국포럼에선
신재민 전 조선일보 부국장(50)과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강승규 전 서울시 국장(45)이 뛰고있다. 신
전 부국장은 한국일보 정치부장, 주간조선 편집장,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 등을 지낸 정치통으로 워
싱턴특파원 재직시절 당시 15대 국회의원직을 상
실하고 미국에서 와신상담 중이던 이 전 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이 전 시장이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
는데 신 전 부국장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고 지금
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조언을 구한다
는 후문이다.
강 전 국장은 2002년 서울시장선거 때 처음 인
연을 맺었고 현재 이벤트 영상 정책투어 등 기획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2만5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출판기념회도 사실상 그의 작품이라

고한다.
박근혜 전 대표측에선 캠프 좌장인 안병훈 선거
대책본부장(70), 김형태 대외협력특보(58), 이훈
근 보좌역(41), 이진우 보좌역(41) 등이 활약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조선일보 부사장을 역임한 언론계
원로로 박 캠프 최고 사령관을 맡아 한달여 만에
캠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는 평이다. 박 전 대
표‘확대 비서실’수준이었던 여의도 사무실을 전
략·전술을 총지휘하는‘대선준비 캠프’로 본격
탈바꿈 시켰다는 것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캠프에선 조용택 언론특보
(53), 동아일보기자 출신인 박종희 비서실장(47),
부산 국제신문 기자를 지낸 차재원 공보 부실장
(44) 등이 뛰고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조
특보는 기자 특유의 현장 감각을 십분 활용해 캠
프 내 책략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캠프에선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양기대
전 동아일보 기자(45)가 전략홍보특보를 맡고 있
다. 이데일리 편집대표인 최창환(45)씨는 공보팀에
서 인터넷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다.
외곽조직 중 하나인 전주고 동문지지모임‘정동
포럼’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는 박종문(50)씨는
한겨레신문 도쿄특파원 출신이다.

대선주자함께언론인출신도뛴다
李캠프신재민·朴캠프안병훈씨등10여명아이디어제공

辯

•幕前幕後

朴基秉
·본회 회우
·전 강원민방 사장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요즘같은‘사오정’시대
75세까지현역이었으니

좀여유가있는지금

이쯤에서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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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광고를너무믿지말라

•분양광고에는 있지만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내
용은 이후 지켜지기 어렵다. 상가에 대한 법적 권리관
계는 물론 임대수입. 임대료. 서비스 등을 잘 알아보
아야 한다. 설령 계약서에 명시한 임대수입도 장사가
잘 안되어 줄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간혹 있다.

# 먼저지역商圈을보고찾아야

•상가는 먼저 지역 상권을 보고 찾아야 한다. 전국
적인 상권이나 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상권은 예를 들
면 서울 동대문 의류시장이나 남대문 액세서리시장
등이다. 일정 지역에 국한된 상권은 반경 500m 거리
의 비디오 점포를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업종군과 동종 업종이 많이 입점되어 종
합시장 형태로 발전하는 곳이면 더욱 좋겠다. 결과적
으로 소문이 많이 퍼져 고객 유입현상이 발생되어 상
주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 상가는立地선정이성공의지름길

•해당 점포의 위치는 상업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과 빵집은 위치가 사업 성공의
50~70%를 좌우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무실 집결지,

각급 학교 통행로, 아파트 집결지 등 유동인구가 많으
면 좋다. 그러나 품질과 서비스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바로 주위에 공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있는지 점
검해야 한다. 해당 업종에 따라 상이할수도 있지만 일
반적으로 주차 공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음식점은 큰 길가보다 골목길이 더 좋을수도 있
다. 임대료가 저렴한 점도 있지만 큰 길가는 소음이
심하고 먼지 때문에 싫어하고, 가정처럼 편안한 곳을
찾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의 종로나 명동의 경
우도 화려한 앞면보다 뒷면에 음식점이 더 많다. 무드
사업인 다방, 레스토랑, 카페, 호프, 카바레, 노래방,
술집 등도 뒷골목에 많이 있다.
•신흥 역세권 지역도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 9호선
개통 예정구간은 김포차량기지~강남 교보타워 앞 네
거리까지 총 25개 역이 새롭게 생겨난다. 또한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교, 용인, 화성 등 신도시의 황
금상권에 유통전쟁을 벌이고 있다.

# 임차인이자주바뀐곳은경계대상

•임대인이 유사업종을 경영할때는 계약을 삼가는
편이 현명하다. 또한 임차인이 입점했다가 얼마 있지
않고 빈번히 나가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뿐만아
니라‘큰 상점은 이웃에 있는 작은 상점을 삼킨다’는
경쟁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도로 맞은편에 상점이
없고 한쪽편만 있는 학교 울타리 맞은편이나 관청 건
물의 담 맞은편은 상권 형성이 곤란하다. 언덕에 있는
상점은 상가로서는 부적합하다.

# 매입시기는언제가좋을까?

•땅에 말뚝을 박기 전에 카탈로그를 배포하면서 분

양을 시작하는 경우는 권리금이 없고 상가 건물이 올
라가면 권리금이 붙는 장점도 있지만, 훗날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존 상가를 인수할때는 종전 업종의 비수기에
인수하는 것이 권리금도 싸고 유리하다. 예컨대 부동
산중개업. 목욕탕. 문구점 등은 비교적 비수기가 뚜렷
한 경우이다.

# 안전이우선되는등기분양상가

•일반적으로 상가나 점포를 분할해 수요자들에 공

급하는 분양방식은 토지·건물분의 소유권을 이전하
는 등기분양과 점포사용권을 빌려주는 임대분양, 임차
권을 다시 전대하는 재임대분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수많은 광고선전과는 달리 분
양 쇼핑몰에도 건축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건축부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 소송 중에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행사의 재무상태와 운영관리 능력을 살펴봐야 한다.
2003년 서울 동대문의‘굿모닝시티’상가 분양 사기사
건은 지주(地主)들의 토지사용동의서만 받고 토지 매
입과 건축 허가 없이 분양하고 크게 횡령한 사건이었
다. 2중매도 사기사건, 월세입자가 주인행세 하면서
매각하는 행위라든가 권리관계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
해 사기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매도인과 등
기부등본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가 계약 해지결정은 빠를수록 좋고 땅파기·중
도금 납부전에 해야한다. 중도금을 내면 사업에 동의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를 위해 불공정약관
등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다.

# 확실한임대계약을위해챙겨야할것

•계약이전에 등기부열람, 권리관계 파악을 철저
히 해야한다. 보증금 반환에 따른 확실한 보장책 강
구는 물론 보증금 권리금 임대료 월사용료도 챙겨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비의 과다투자는 재고해
야한다.
•상가매입 또는 임차시 계약대로 대금을 지불하
기전에 반드시 해당 등기부를 각 단계마다 점검해
야하고 공휴일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안
전하다.
•상가매입 또는 임차시 대출비중은 가능한 30%미
만으로 낮추는 것이 보다 빠른 흑자경영을 위해 바람
직하다.

인생二毛作시대

財테크

洪榕秀
·본회 회우
·재테크코리아 회장 (현)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⑧상가투자의중요포인트

큰길보다골목이‘목’이더좋을수도

·시중은행은 정기예금을 연 5%대로 상승시켰다. 그
렇다면 제2금융권 이자는?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CMA(종합자산관리계
좌)는 최근 4.5%의 이자에다 은행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말 104만계좌
에서 2007년 2월말 현재 189만계좌로 크게 늘어났다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2007년 9월부터 실시예정인 아파트 관련 제도는 분
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내역공시제, 무주
택 청약공시제, 채권입찰 상한제 실시 등이다. 이들 부
동산 관련법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느냐가 아파트값 안정의 열쇠이다. 
·그 동안 105%로 알려진 주택보급률을 1인가구로
계산하면 훨씬 낮아진다니 정부는 주택정책의 실패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혹시 너무 많이 지을
까 또‘걱정되네’.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소식을 듣고 90%이상 신

규펀드에 쏠리고 있다나… 법 시행전 평가차익에 대해
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 또한 비과세상품은 반 밖에 안된다는데 묻지
마 몰빵투자는 후회하지 않을까? 
·7월부터 65세이상 6억원이하 주택을 담보로 1가구1
주택에 한하여 공적보증 모기지론이 실시되어 세상 떠
날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니, 자식에게 손 안벌
려도 되면 그나마도‘다행이네’. 우선 대출자격 및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일이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상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
의 주택담보대출에 지금까지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95%이상의 거치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로 원금균등
상환제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제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데 대출이 많은 분이나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은
달콤한 마이홈의 꿈이 깨지지나 않을는지? 자금계획을
잘 세워 볼 일이다. 

‘공적보증 모기지’… 한 달에 얼마나 받을까?‡재테크안테나

<11면에 이어>
수색 작전은 새벽 4시부터 낮 1시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미군 상사가 말한대로 그와 행동을 같이했다. 그
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가쁜 이동 중에도“베트콩이
묻은 지뢰밭과‘부비트랩’(폭발물 함정)이 많으니 내
가 밟은 발자국을 꼭 밟고, 내가 뛰면 무조건 뒤따라
쫓아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했다. 그 덕분에 나
는 한국 신문 최초로 미군 특수전‘그린 베레’부대
비밀 작전을 기사화 할수 있었다.
내 기사는 동아일보 중간 페이지 2면에 걸쳐 특집

고사 했다는 소식이다. 그의 이름은 홀(Hall) 상사.
온화했고 특히‘동맹국 한국’의 기자라고 끔찍이 보
살펴 준 그를 잊을 수 없다. 월남 전쟁 종군,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취재 여행이었다. 우리나라 대사관과
군대와는 서먹하게 되고 반면 미군에게는 칙사 대접
받고…
40년전의 월남 전지의 쓰라린 추억을 우리 나라‘정
부와 군과 언론과의 서먹한 관계’에 치부 할지? 아니
면 정의감에 도취된 나의 미숙한 젊음 때문이었나? 돌
이켜본다. 나는 34살이었다. 

기사로 크게 장식 됐다. 현장사진이 지면을 더욱 살렸
다. 총성은 여러번 났다. 민병대의 위협사격이었던 것
으로 보였다. 그날 작전 중 미군들은 총을 한방도 쏘
지 않았다. 다만 부락 수색을 마친 뒤 민가에 베트콩
이 이용을 못하게 불을 지르곤 했다. 여성 몇명을 붙
잡아 월남군 측에 인계해 심문케 했다. 
서울에 돌아온 나는 수이다전지서 만난 미군이 늘
궁금했다. 특히 나를 안내한 상사님. 그러던 어느 날
워커힐 바에서 진지에 있던 다른 미군을 만나 그의 안
부를 물었더니 미국에 돌아가 헬기 조종사 훈련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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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워싱턴 주립대는 미국내 한국학
연구의 메카이다.   
·박 실(朴 實)회우(본회 이사)의 장남
정원군(36)은 3월 영국 런던 정경대
(LSE)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법 박사학위를 받고 올 가을 결혼 목표
로 신부 감을 찾고 있다. 

♣회우자녀소식

·남재희(南載熙)회우 장녀인 남화숙
(47) 전 유타대 교수가 워싱턴 주립대
한국학 연구소의 한국사 교수직에 임용

·이 사진은 지난 3월 19~24일 싸이드림 포토 갤러리에서 열린‘무지개 회원전’
에 전시된 작품이다. 우리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고풍의 정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무지개 회원전은 원로 컬러사진작가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47주년을 맞았다. 

대한언론인회 이혜복 상임고문(사진
가운데)과 제재형 회장(왼쪽), 강승훈
부회장이 미국 아칸소주 아칸소시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고 아칸소주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한미동맹친선회 서진섭 회장(전 자유

신문 기자) 주선으로 이
뤄졌는데 서 회장은 아칸
소주에 있는 미국태권도
협회(ATA) 고문이다. 이
곳 출신인 클린턴·힐러
리 부부를 비롯해 버시바
우 대사 등 역대 주한 미
대사들과 한미연합사령
관들이 미국태권도협회
멤버이다. 

美아칸소州홍보대사가되다

태평로프레스클럽총회에서“브라보”

대한일보 출신 기자들 모임인 태평로프레스클럽 (회장 강승훈·姜勝勳)
은 2월 28일 저녁 프레지던트호텔 뷔페홀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 이날 총회에서 새로 신경식(辛卿植)회우(전 국회의원·4선)를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승훈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총무이사는 오건환(전 KBS
파리특파원)씨가 계속 맡기로 했다. 

회회 우우 동동 정정요즘…

알림

--  원원고고내내용용
•대한언론인회 30년사 간행에 붙이는 30자 발언
(마감일까지 접수된 것만 게재)※아래 <범례> 참고
•대한언론인회와‘나’또는‘대한언론인회를 생각 한다’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명함판 사진)
•‘대한언론인회30년사’이외에 추천하고 싶은 30년사 책제
목 (채택된 분에겐 상금을 드립니다)

--  자자료료협협조조요요망망사사항항
•대한언론인회(四·七俱樂部 四·七言論人會포함)관련된
연설문, 신문 스크랩, 제언, 기고문, 디스켓, CD, 사진, 서
적, 16회 정기총회 이전 회의자료
•기타 30년사에 수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자료

--  원원고고 및및 자자료료제제출출마마감감 :: 2007년 5월 30일

--  보보내내실실 곳곳
서울 중구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우100-745) 대
한언론인회30년사 편찬위원회
전화 : 02) 732-4797 / 팩스 : 02) 730-1270
E-mail：juj6211@hanmail.net

※ 보내주신 자료는 사용 후 필히 반환하겠습니다.  
※ 원고료를 수령 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
호를 반드시 적어주십시오. 담당자 연락처：017-
355-6211(鄭雲宗)

2007년 4월 1 일
大韓言論人會30年史편찬위원장金珖熙

•‘30자 발언대’<범례>
생각은 깊게, 말은 짧게, 행동은 굵게, 미래는 도전자
의 몫, 우리 내일은 밝다.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30년사

玉稿와자료를
보내주십시오
1977년 4월 25일우리나라최초의퇴직

언론인연구친목단체인‘四·七구락부’로

출범한대한언론인회가올해로30년의연륜

을기록하게됩니다. 회우여러분의값진경

험과생생한증언들을본회 30년사에수록

하고자아래와같이회우여러분의옥고(玉

稿)와소장하신자료를모으고있습니다. 

빠짐없이동참하시어지면을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바뀌었습니다

·김앙섭(金昻燮)회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700. 서그네마을 SK아파
트 103동 1704호 ☏ 031) 202-7994
·박응수(朴應秀)회우=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91 삼성A. 101동 304호
·송형목(宋衡穆)회우=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62 코스모스 맨션 202호
☏ 02) 795-8242 
·오근영(吳根泳)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12 신정마을 현대
성우A. 812동 1306호 ☏ 031) 262-6529
·정덕교(鄭德敎)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성복동 90 LG빌리지 206동 1907호
☏ 031) 265-1326
·임학수(林學洙)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36블럭 극동 스타클래스
A. 101동 1604호
·정문식(鄭文植)회우=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대원 효성A.912동 903호
☏ 031) 939-8969
·정용쇠(鄭龍釗)회우= 서울 은평구
녹번동 28-1 JR 아파트 105동 604호
☏ 02) 386-9378
·최병요(崔秉堯)회우=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0-85번지 102호 ☏ 02) 423-
4020

겨 울
이종완(李鍾完)회우의
사진작품

▲ 신경식 태평로프레스클럽 신임 회장이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 좌석을 돌며 회
원들과 함께‘브라보’를 외치고 있다. 사진·심재복 회우

·김영일(金榮一)회우
(본회부회장)= 지난 2
월말 한국ABC(발행부수
공사제도)협회 총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선출됐
다. 회장은 민병준(전

광고주협회 회장)씨 이다. 
·박범진(朴範珍)회우= 한성디지털대
학교 총장을 지난 2월말로 사임하고 사
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에 취임.
·여영무(呂永茂)회우(뉴스&피플 대
표)= 3월 23일 아침 7시 30분 자유총연
맹(총재 권정달) 주최 제44차 자유포럼
에서‘북한, 과연 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특강.
·송영대(宋榮大)회우(전 통일원차
관)= 3월 23일 아침 한국교회 평신도단
체 협의회(회장 김범렬) 월례회에서‘남
북관계, 오늘과 내일’에 관하여 특강. 
·김영택(金泳 )회우(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지난 2월
26~27일 양일간 열린‘대만 2·28사건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제된
‘5·18의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에 대한
토론자와‘한국의 과거사 정리‘에 관한
특별강사로 초청받아 참가하고 귀국. 
·이학주(李學周)회우= 3월 22일 새마

을금고 연합회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새마을금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새마을금고 대상을 수상, 순금 50돈쭝의
금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부음

·오응환(吳應煥)회우
= 3월 29일 하오 서울
삼성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오
회우는 서울신문 경제부
장을 지냈다. 

☏ 042) 485-3644

·고인의명복을빕니다

靜中動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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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행복은쉽다' 캠페인]월드비전긴급구호팀장한비야

한비야의‘행복한’사치한비야씨에게는피부색이다른딸이셋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젠네부, 방글라데시의아도리, 그리고몽골에사는엔크흐진이그들입니다. 이아이들은피한

방울섞이지않은‘한비야엄마’덕분에다시연필도잡고꿈도키울수있게되었습니다.그런데놀랍게도한

비야씨가그녀의딸들을위해쓰는돈은한달에겨우커피몇잔값에불과하다고합니다.그작은나눔으로한

비야씨는그크기를짐작할수없을만큼큰‘마음의사치’를누리게되었다고합니다. 생각해보면이아름답

고행복한사치는한비야씨같은사람들만누릴수있는특권은아닙니다. 마음만있다면, 시작만하면누구

나누릴수있는행복입니다. 내손에움켜쥔것을조금만다른사람들을위해펼치면찾아오는행복- 그래서나

눔은누구나가장쉽게얻을수있는행복입니다.

행복은쉽다!

한비야씨의광고출연료전액은월드비전의지도밖으로-청소년세계시민학교프로그램을만드는데쓰여집니다.
지도밖으로-청소년세계시민학교는세계긴급구호현장을소개하고교육함으로써우리청소년들을나눔의마음
을가진글로벌리더로양성하는프로그램입니다.


